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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

90년대 초 즐겨보던 방송이 있다. 투니버

스와 MTV, KMTV이다. 인터넷도 발달하

지 못했고 방송채널도 다양하지 않았고 24

시간 종일 방송도 없던 때다. 나는 문맹을 

벗어나자마자 꼬맹이 때부터 쥐방울 드나

들 듯 동네 만화방을 다녔다. 

음악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방마다 미니 

오디오 시스템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음악

과 더불어 학창시절을 보낸 나는 프린스의 

사망소식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대표곡 

‘When Doves Cry’, ‘Purple Rain’ 등을 찾

아 듣는다. 가요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옛 

노래 자락도 좋아하고, 턴테이블에서 돌아

가는 하드락 그룹의 연주도 좋아하고, 클

래식 공연도 가끔 찾는, 음악에 한한 대식

가이자 좋은 소비자인 나에게 음악 전문 

방송 채널의 등장은 여가시간을 즐겁게 해

주었다.  

모든 음악이 삶의 영감이었고 만화책 속은 

무한한 상상의 세계였던 나에게 종일 음악

만 보여주는 채널의 등장과 만화 전문 채

널은 그야말로 취향저격이었다. 한 세대를 

지나 우리 집에 있는 청소년은 핸드폰으로 

유투브를 즐겨본다. 그만 보라고 잔소리를 

하려다 어릴 때 만화 삼매경에 빠져있던 

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웃어버린다. 

만화책에서 투니버스로, 오디오에서 비디

오로, 유선에서 무선으로, 거기다 VR까지 

세상 참 많이 변했다.

얼마 전 티브이 채널을 돌리다 ‘프로듀서 

101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멈추었다. 새로

운 프로그램이기에 잠시 파악해보니 참으

로 개인적인 취향과 생각이건데, 이런 프

로그램은…. 회의시간에 ‘새 프로가 있던

데 이런 프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’

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조만간 걸그룹 101

을 보게 될 것이다. 오디션 문화가 자연스

러워진 요즘 이 프로그램은 ‘국민 프로듀

서’라는 평가 절차를 거쳐 상품성이 뛰어난 

11명을 발굴했다. 101명을 단련시키는 댄

스, 노래 등 트레이너들도 등장했는데 내

가 좋아하는 가희도 댄스 트레이너로 출연

했다. 트레이너들이 상품성을 높여주는 기

술자였고 정신적인 스승이 되어주었다. 90

년대 초 뮤직 방송채널과 더불어 새롭게 

등장한 전문직으로 VJ가 있었다면 지금은 

스타 제조에 스타 이상의 스타성을 지닌 

트레이너들의 활약이 있다. 

매 회 마다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로 성적

이 매겨지고 1위부터 꼴찌까지 발표되고 

탈락순위 바로 앞 선수의 발표는 긴장감을 

고조시킨다. 매 회 마다 소녀들은 고된 연

습을, 더불어 함께 수련하고 경쟁하는 고

통을, 선정 및 탈락의 순간은 울음바다 등 

같은 레퍼토리에 담겨진다. 밝고 긍정적

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평소 모습이 카메라

에 비춰진 한 소녀는 알고 보니 어려운 가

정환경에서 역경을 이겨내며 아름답게 성

장했나보다. 1위에 오르자 울먹이며 고생

한 엄마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약속

하고, 어려운 분들도 자신을 보면서 힘을 

내시라고 격려하는 성숙함도 보인다. 짠한 

감동이 있다. 

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아

했고, 아마도 높은 시청률을 올렸을 것이

고, 각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‘픽미업’이라

는 코믹 대사로 끼어들어갔으며 메인타이

틀 곡은 총선에서 어느 당의 홍보 노래로 

쓰여 길거리에서는 ‘픽미 픽미 픽미업’이 

흘러나왔다.  

101명 소녀들이 어여쁜 자태로 이 노래를 

부르며 ‘저를 뽑아주세요’라고 호소하고 11

명이 발탁된 후 총선 후보들도 이 노래를 

부르며 ‘저희를 뽑아주신다면~’하고 로고

송 선거전을 펼쳐 누군가들은 국회의원으

로 당선됐다. 이 노래를 듣는 누군가는 프

로듀서가 되는 착각이, 선거권자로서 주권

을 행사하는,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갈구

하는 그들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약

간의 쾌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다. 중독성 

있는 이 노래가 풍기는 뉘앙스 속에서 통

속적이지만, 소비자를 존중하고 ‘너의 손

으로 만드는’이라는 참여의 각본으로 소비

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다.

픽미 픽미 픽미업(Pick Me Up!)




